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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 Trend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Sasang Constitution Field 
- from 2007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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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searches and 
to provide source in setting a development strategy and making a polic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ethod :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research as represented in the 142 articles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e field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from 2007 to 2010. 

Result : The main themes of studies were Sasang constitution clinical study (68, 47%) and developing instruments 
for measuring diagnosis (48, 33%), especially pulse diagnosis (25, 17%). Genetic researches and trends studie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ere respectively 17 (12%) and 8 (5%). As a resul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established Sasang clinical information bank, and discovered clinical character of Sasang constitution to develope various 
diagnosis tools include constitution survey form and pulse diagnosis instrument. Genetic researches also discover 
constitution related genes such as FTO and MC4R, and explore association between heredity and Sasang constitution. 

Conclusion : The abovementioned achievements of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ere limited to diagnosis 
process. unquestionably studies for reproducibility and authenticity of constitution diagnosis were important miss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owever, to develop the advanc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not only constitution 
diagnosis but also constitutional treatmen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researches trend, current status, overview,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 서 론

최근 세계의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달리하는 맞춤의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체질이란 개념을 포함한다. 체질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이제마에 의해 

창안된 사상체질의학일 것이다. 이제마가 《동의수세

보원》에서 제시한 사상체질진단은 인간의 체형기상, 

성질재간, 용모사기, 병증약리의 특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주로 이제마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체질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DNA지도가 완성되면서 유전자와 체질의 관계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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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문지나 기계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 체질분야 연구는 2007년까지 주도되어 왔으나 

2007년 이후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경희대학교에 

비해 2~3배 많은 논문을 매년 KCI 저널에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체질분야 SCI(E) 저널에 발표한 논문도 

8편으로 수위를 차지하였다1).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체질분야 연구는 1997년 

체질에 관한 유전학적 연구를 주제로 시작되었고, 

2001년에는 '사상체질 정보은행'을 구축하였으며, 2005년 

'체질임상 DB 구축 및 체질진단 객관화' 과제를 계기로 

사상체질이론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현재의 체질의학 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사상체질연구를 통해 

도출된 많은 결과물들은 개개의 연구 성과로만 존재할 뿐, 

전체 체질연구의 경향성과 그 성과에 관한 개괄적인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에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 

연구에 대한 현황 혹은 사상체질임상연구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었으나 너무 이전의 조사이거나 임상

연구방법론에 한정된 연구라는 한계가 명확하다2-3).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체질분야 연구를 분석한 

보고가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키워드 검색에 의한 

정량적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진행되는 

체질분야 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연구 성과를 그 목적과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상체질 연구 추세와 

경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사상체질의학의 연구 방향을 

정립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연구대상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한국한

의학연구원 체질진단연구그룹(舊 체질의학연구본부)의 

연구 성과로 게재한 논문 142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논문들을 아래와 같은 연구 주제에 따라 크게 분류한 

후,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른 정량적 분석과 

함께, 해당 주제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본문에 제시된 주제별 

논문 편수에는 주제에 따라 중복으로 표기된 논문이 

존재한다.

 - 사상체질의학의 현황조사

 - 체질임상연구를 통한 사상체질의학 연구

 - 사상체질의학과 유전자의 상관성

 - 진단 정량화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2. 결과

1) 연도별 분석

2007년 23편의 논문을 게재한 후 2008년 39편, 

2009년 47편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2010년에는 33편으로 감소하였다. 해외논문 역시 

2008년 4편, 2009년 18편, 2010년 5편으로 같은 

경향을 보인다<Figure 1>. 

2) 주제별 분석

4년간 발표된 논문 중 체질임상연구를 통한 사상체

질의학 연구 논문이 68편으로 47%를 점유했고 진단 

정량화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이 48편(33%), 사상체질

의학과 유전자의 상관성 연구가 17편(12%), 사상체질

의학의 현황조사가 8편(5%)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상에 속하지 않는 논문이 5편(3%) 있었다<Figure 2>. 

3) 학술지별 분석

총 31 종의 학술지 논문 142편 중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에 36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사상체질

의학회지 32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편, 전자공학

회지 10편,  eCAM supplement 8편, eCAM 4편, 대한

전기학회지, phytotherapy research, 대체보완의학

저널에 각 2편씩 수록되었으며 나머지 22개 저널들에는 

1편씩 수록되어 있었다. 국내와 해외 학술지로 분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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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umber of articles by year

    

<Figure 2> Distribution of articles by the main theme

국내 학술지 논문이 115편, 해외 학술지 논문이 27편

이었다. 

4) 논문 분석

(1) 사상체질의학의 현황조사

① 국내 전통의료서비스 시장의 현황조사

전통의료서비스 시장의 매출규모는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급여 시장에 비해 보험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연간 내원 환자 수는 

2005년 11.8천명에 비해 2007년 11.3천명으로 감소

하여 이후 전통의료서비스 시장의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Table 1>. 한방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한방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방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의료보험 확대”와 “홍보를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4-5).

2007년 보고 2010년 보고

2003 2005 2005 2007

연간 의료보험 청구금액 
(천만원)

10.1 11.5 8.9 10.1

연간 평균 매출액 (천만원) 24.8 28.3 23.2 25.7

연평균 종업원 수
(명)

3.6 4.7 2.9 2.8

연간 내원 환자 수
(천명)

10.1 11.5 11.8 11.3

<Table 1> Survey result of traditional medical market

② 국내 체질의료서비스 시장의 현황조사

한편 국내에서 체질의료서비스란 사상 또는 팔상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통칭하는데, 2008년 

총 11,616개의 한방의료기관 중 38.8%인 4,505개의 

한방기관에서 체질의료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체질의료서비스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연간 전체 매출액의 26.6%, 연간 의료보험 

청구금액의 21.6%라고 조사되었다6). 또한 2015년 

전통의료 서비스시장의 규모를 총 6조 2,7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체질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2007년 대비 

2.8배 성장하여 1조 9,250억 원으로 전체 전통의료

서비스 시장의 30.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③ 사상체질의학의 연구 현황조사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상의학의 

임상적 유효성을 밝히기 위한 임상연구가 다수 이루어지는 

가운데,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사상체질의학회지에 

실린 임상연구논문 332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임상연구로서 근거력이 높은 단면적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임상시험은 23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증례보고(37.7%)와 양방적 임상

연구분류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연구(45.8%)에 속했다3). 

기타연구의 90%가 체질특성 파악과 체질진단을 위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사상체질 임상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체질임상연구 수행에 어려운 점으로 절반 

이상에서 “객관적 체질진단이 어렵다”를 문제점으로 

선정하고 “체질진단 가이드 제시”를 체질 임상연구의 

우선연구분야로 지목하였다7). 이와 연관하여 체질임상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체형, 안면, 음성, 설문을 이용한 

각각의 체질진단방법이 아직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정확도면에서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질정보은행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체질진단을 수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8). 

해외의 체질의학 동향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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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체질진단에 근거한 치미병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그리고 한 · 중 · 일과 

미국, 유럽의 체질진단 및 치료기술 분야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출원국가 점유율에 있어서는 국내특허가 

32%로 선두를, 그 뒤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10-11). 전반적으로 저주파치료기 관련 특허의 

비중이 높았고 미국, 일본이 저주파치료기 분야에서, 

중국은 경락진단 분야에서, 유럽은 초음파치료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국내특허는 저주파치료기와 맥진기 

관련 특허가 주를 이루었고 지속적으로 양적 · 질적 성장 

중이나 해외출원이 부족하고 시장성과 경쟁력이 약한 

특허가 많았다. 미래에 한방의료기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학 고유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완성도 높은 특허의 국내외 출원이 필요하다.

(2) 체질임상연구를 통한 사상체질의학 연구

체질임상연구를 통한 사상체질의학 연구 논문 68편 중 

체질현상 임상특성과 치료기술에 관한 논문이 각각 

25편과 24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설문을 통한 

체질진단연구와 체질정보은행 구축에 관한 논문이 

10편과 9편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체질임상연구 논문이 

매년 발표된 체질연구논문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역시 2009년에 24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Table 2>.

’07 ’08 ’09 ’10 Total

Clinical character   of
Sasang constitution

3 5 12 5 25

Clinical tool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
survey

3 2 3 2 10

Clinical treatment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
cine

1 7 8 8 24

Sasang clinical information 
bank

2 3 1 3 9

Total 9 17 24 18 68

<Table 2> Number of articles classified by topic and year in 
          Sasang constitution clinical study

① 체질현상 임상특성

체질에 따른 외형적 신체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신체를 5영역으로 나누고 폭, 길이, 둘레, 두께 등을 

측정하여 발 길이와 신장이 태음인 여자에서 유의하게 

크고, 소양인 남녀에서 유의하게 작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각 체질의 성별에 따라 5명을 

넘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2).

MMPI, 16PF, TCI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체질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 한 21편의 

논문들에 대한 systematic review를 수행하여 소양 

체질은 높은 외향성과 낮은 신경증도를 보이고, 소음 

체질은 낮은 외향성과 높은 신경증도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13). TCI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성인 97인의 

사상체질별 생물심리학적 인격 프로파일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소양인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위험 

회피를 덜하는데 비해 소음인은 새로운 것을 덜 추구

하고 위험 회피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14). 이처럼 

성격적인 측면에서의 체질의학적 접근은 소양인과 

소음인의 구분에는 유의점을 찾아내었으나 태음인의 

감별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체질에 따른 성격과 소증의 관계를 한열의 

관점에서 연관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격 

한열지수와 소증 한열지수는 통계적 상관성이 보이지 

않았다15). 그 이유로 성격에서 한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작아서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한열 설문에 

각 체질별 소증에 관한 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설문결과가 체질 특이적으로 한열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보명지주가 정해지며,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위와 치료를 위한 행위가 

체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는 임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으로 한국한의학

연구원의 임상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체질에 맞는 건강행위와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임상연구로 

체질에 따른 음식선호도16), 주요 호소증상17), 중요 

건강행위18-20), 중요 건강지표(완실무병 지표)21-23) 및 

다기관 약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체질별 병증 · 소증 

상관성24-25)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체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 지표 중 

발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발한양상과 건강상태의 관계를 체질에 따라 분석한 결과 

발한양의 분포는 태음인>소양인>소음인 순으로 나타나 

기존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발한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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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에 대한 상관성은 뚜렷한 체질적 편차를 

보이지 않아 소음인과 발한이 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인식과 차이가 있었다26). 그리고 BMI를 하나의 체질적 

요소로 보고 BMI와 발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만

이나 과체중이 아닌 경우에도 발한양에 따라 BMI의 

평균에 차이가 있었다27). 또한 운동부하에 따른 발한양을 

측정하여 체질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안정기와 운동 후 피부습도 자체는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운동 전후의 습도변화는 체질 간 

차이가 없었던 반면, 여자의 경우는 피부습도 자체는 

체질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 운동 전후의 피부습도 

변화량이 태음인에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나 운동 후 

발한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28).

그 외에 성별에 따른 체질특성의 경향에 대한 연구

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증지표는 남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소음인 남자의 소화불량, 태음인 남자의 

두면부 땀, 소양인 여자의 빠른 대변시간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항목이 다르게 나타났다29). 그리고 각각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체질별 임상지표와 건강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여성에서 소화불량, 도한, 소변혼탁의 

항목이 태음인과 소음인의 건강과 연관성이 높고, 

남성에서는 대변, 수면, 흉민의 항목이 소양인의 건강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30-31). 이는 성별에 

따라 체질특성 연구결과가 상이하여 체질에 의한 차이

보다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체질특성 연구의 일환으로 여성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월경통의 패턴을 체질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는 체질에 따른 월경통의 패턴 차이는 없었으나 

체질병증에 따라 월경통의 정도, 심한 날, 메슥거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32). 하지만 해당 논문의 체질

병증별 연구 대상자가 2~6명인 경우도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외에도 임상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체질이론인 

팔체질이론과 사상체질이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 결과 

사상체질이론의 소음인, 소양인이 각각 팔체질이론의 

수체질, 토체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태음인과 

목체질 간에도 일정부분 연관성이 나타났다33). 그리고 

사회활동에서 체질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를 알아본 결과 소음인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34). 이는 소음인의 성향이 사무직의 

특성에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사상체질과 혈청 렙틴 농도의 연관성을 통해 

체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에서 소음인 

남자는 과체중에서 비만으로 진행 시 혈청 렙틴 농도가 

높아지고, 태음인 남자는 정상에서 과체중으로 진행 시 

혈청 렙틴 농도가 낮아지는 교호현상이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어려운 상태이다35). 

한편 대가계 가족을 대상으로 체질진단에 따른 건강

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건강진단 

프로그램에 비하여 20~30% 높은 87%의 만족도를 보여 

체질건강관리가 실제 임상에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36).

② 임상체질진단도구 – 설문지

설문지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 성격과 외형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통한 체질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체질을 감별하기 위한 도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상체질진단도구이다. 1993년부터 여러 

차례의 표준화와 타당화 연구를 거쳐 QSCC Ⅱ가 개발

되었으나 연구자에 따라 이렇게 개발된 QSCC Ⅱ의 

체질진단의 정확도가 51%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보고가 

있다. 따라서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사상체질의

학회에서 새로운 사상체질진단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체질이 확진된 피험자 328명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설문지의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여 총 229문항 중 

피험자의 체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61개 

문항을 선별하였다37). 

설문, 음성, 체형을 이용한 체질진단도구들은 각각의 

도구를 이용한 경우 정확도가 낮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진단법이 일치하는 경우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설문지와 다른 진단도구를 함께 사용한 사전 스크리닝 

검사가 제안되었다38). 또한 설문지의 낮은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가 활용하는 

설문항목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는데 체질진단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중요시 하는 항목은 체질약리였고, 

다음으로 용모, 병증소증, 성질재간 등이 중요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선순위의 일치도는 

유의성이 떨어져 전문가 개개인에 따른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40). 더불어 이와 같이 

체질약리반응이 중요한 임상지표로 떠오르면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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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도를 이용한 체질별 특이약리반응의 수집이 

제안되었다41).

설문지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로 설문을 통한 

체질진단에서 말씨와 활동성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고 

그 유효성을 조사하였는데, 말씨와 활동성 모두 21세 

이상에서는 체질별 응답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20세 

이하에서는 체질별 응답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중고등학생 이하 연령층을 위한 설문항목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2). 그 외 체질특성에 대한 설문

항목의 개선을 위하여 한열과 허실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열변증 설문지와 

허실변증 설문지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

하였으며, 한열과 허실의 개념을 사상체질 감별에 

도입하여 체질판별의 일치율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정확도의 상승폭이 3~7%에 불과해 한열허실에 의한 

집단분류가 체질감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43-46). 

③ 체질임상치료기술

치료기술에 대한 24편의 논문 중 약물에 대한 연구

논문이 19편, 체질침에 대한 논문이 3편, 기타 치료

기술이 2편이었다. 

약물에 관한 연구논문 중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논문47-51)이 5편이었고, 체질에 따른 약리반응을 조사한 

임상연구논문52-56)도 5편이었다. 그 외 9편의 논문은 

체질약리반응보다는 항염증, 항비만, apoptosis 그리고 

유전자 조절효과 등 약물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였다57-65).

체질침법의 임상연구에 대한 systematic review 

결과 사상체질침법과 8체질침법이 파킨슨병, 수핵탈출증, 

무릎관절염, 진통에서 전통침법보다 효과적으로 나타

났다66). 그리고 임상에서 체질을 고려한 침 치료의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화기계, 근골격계, 순환

기계를 위주로 체질을 고려한 침법이 활용되며 사암침법과 

팔체질침법이 효과적이었다67). 한편《상한론》과 

《동의수세보원》에 제시된 조문을 비교하여 육경변증에 

근거한 체질별 침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다68).

체질에 근거한 침법 연구는 전체 142편 중 3편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아직까지 사상의학 원리에 

입각한 침법이론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

으로 보인다. 향후 임상에서 활용되는 침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한 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이 외에 한방 U-healthcare와 자가경혈자극을 통한 

체질건강관리시스템이 제시되었으나 보안 및 데이터 

표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9-70).

④ 체질정보은행

사상체질의학에서 사람의 체질진단은 체형기상, 성질, 

병증, 용모사기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단순히 한 가지 지표에 의한 단편적인 분류를 통한 

체질진단은 아직까지 한계를 보이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질정보은행의 구축을 통한 다방면의 통합적 

체질연구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8). 이에 따라 

사상체질의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체질정보은행을 

구축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71-73). 

체질정보은행에는 체질 확진자의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체질임상정보가 다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사상체질

의학에 대한 다각도의 임상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제도를 고려하여 

그 사용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집된 

임상정보를 이용한 체질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4-77). 또한 

체질에 적합한 치료 약재 선정을 위한 사상체질약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78).

(3) 사상체질의학과 유전자의 상관성

한편 최근 통합의학과 맞춤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사상체질의학 이론에 대한 시스템 생물학적 

시각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79-81). 통합맞춤의학

으로서의 사상체질의학 이론을 유전체학적 접근을 통해 

객관화 및 과학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체질 확진자의 DNA에서 체질의 marker로 

사용할 수 있는 short tandem repeat(STR)을 탐색한 

결과 Penta D와 vWA의 두 개의 STR이 체질별로 

유의하게 빈도가 달랐다82-83). 또한 대가계와 소가계에서 

가족력을 기반으로 사상체질과 가족력, 그리고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사상체질이 강한 유전력을 가짐을 

밝혔다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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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전자 분석을 이용하여 비만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고 

체질에 따라 비만 관련 유전자인 FTO와 MC4R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86-88).  그리고 

한국인의 copy number variations (CNVs)를 조사하여 

10종의 새로운 CNVs를 보고하였고89), 유전자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Nur77과 ApoA5 유전자의 관계를 

밝혔다90).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약리기전과 관련된 

유전자 탐색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61-63).

나아가 연구방법론적인 연구를 통해 유전체 정보의 

분석방법에 계층적 정렬쌍 가시화와 DNA melting 

analysis를 도입하여 유전체 연구의 효율을 높였다91-92). 

(4) 진단 정량화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된 체질진단 도구인 설문지는 

환자와 전문가 모두에게서 주관적인 기록과 평가가 

이루어져 체질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체질진단연구그룹

에서는 진단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분야는 맥진, 설진, 안면, 음성의 

측정도구와 판별 알고리즘의 개발이다. 

진단 정량화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논문은 

2007년 12편, 2008년 15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09년 11편, 2010년 10편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

이다. 총 4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맥진에 

관한 연구 논문이 절반이 넘는 25편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설진, 안면진단, 음성진단에 관한 논문이 각각 

9편, 6편, 3편 게재되었다<Table 3>. 

<Table 3> Number of articles classified by topic and year in 
developing an instrument for measuring diagnosis indicator

’07 ’08 ’09 ’10 Total

Pulse diagnosis 8 8 6 3 25

Tongue diagnosis 3 3 1 2 9

Face diagnosis 0 0 3 3 6

Voice diagnosis 0 1 1 1 3

The rest 1 3 0 1 5

Total 12 15 11 10 48

① 맥진

총 142개의 논문 중 25개의 논문이 맥진에 관한 

연구로 맥진의 정량화가 체질진단연구그룹의 중요한 

연구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맥진에 대한 연구는 크게 

⒜ 촌관척의 정위, ⒝ 맥진기의 개발, ⒞ 맥상의 특성

파악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들은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함께 진행되었다.

⒜ 촌관척의 정위

한의학에서 맥진은 사진 중 하나인 절진에 속하는데 

변증결과를 최종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지표이다. 

임상에서 맥진은 주로 촌관척 3부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위치에 대하여는 시대와 학파에 따라 조금씩 혼란이 

있었다. 이에 촌관척의 정위에 관하여 문헌과 실측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관(關)의 위치를 ‘요골경상돌기에서 

근위측으로 6mm정도 올라온 위치’로 정하고 관과 

완관절을 1寸으로 보아 6分올라간 위치를 촌(寸), 

7分내려간 위치를 척(尺)으로 제시하였다93). 

정해진 위치를 바탕으로 촌관척 부위에 따른 혈관

특성과 맥파를 분석함으로써 한의학 임상에서 촌관척의 

진맥 부위에 따라 다른 임상정보를 획득하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94-97).

⒝ 맥진기의 개발

촌관척 위치 확립과 함께 맥진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을 위하여 맥진기의 개발과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한의사가 직접 센서를 누르며 

진맥과 동시에 센서를 통해 측정이 가능한 맥진기를 

개발하였다98). 이후 맥진기는 정량적 가압이 가능하고, 피부

이동변위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동잡음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제거하는 알고리즘 역시 보완

되었다99-100). 동시에 한의사가 맥진 시에 가압력을 인지하고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이를 이용해 전문가의 

맥진과정을 정량적으로 기록하여 실습을 위한 교육용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맥진훈련시스템을 개발하였다101-102). 

⒞ 맥상의 특성파악

이러한 맥진기의 개발과 동시에 측정된 맥상에 대한 

분석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임상에서 한의사의 

맥진에 의해 분류되는 맥상들을 맥진기의 데이터를 

이용해 해석 및 판별하기 위한 연구이다. 2007년 정량적

으로 측정 가능한 깊이, 빠르기, 힘, 폭, 길이 등의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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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할 수 있는 맥상을 문헌을 통해 조사하여 16종의 

맥상을 선별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부/침, 허/실, 

대/세를 맥진기를 통해 판별하여 60%의 정확도를 

얻었다103-104). 이후 맥진기의 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현맥105), 

부/침맥106-107), 허/실맥108)의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와 

성별109), 식사여부110), 적혈구 용적111), BMI112)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나아가 맥진 데이터를 이용한 사상체질 판별을 

시도하였으나 맥진만을 이용한 체질진단의 최대 정확도가 

60%로 낮아 맥진을 체질판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BMI와 혈압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태음인과 소음인의 진단 정확도가 70% 이상으로 향상

된다고 보고하였다113-115). 

위와 같은 맥진 정량화를 위한 연구 결과 2010년에는 

맥의 깊이 빠르기, 세기, 폭, 길이의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10대 기본맥상(부침지삭장단허실대세)의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10대 기본맥상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실맥, 대맥, 장맥 간, 그리고 허맥, 세맥, 

단맥 간 상호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16-117).

② 설진

설진 역시 한방진료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비침습적

이고 간편한 진단방법으로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차적으로 혀 영상에서 설진 영역과 

설태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보완하였다118-121). 다음으로 추출된 이미지의 색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태를 진단 및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122-124). 그 결과 2010년 색상보정-영역검출-특징

추출-감별의 단계를 거쳐 설체와 설태의 색상, 크기

(두께), 모양을 측정하는 설진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향후 

치흔과 좌우 균형, 혀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설진 기기

개발을 전망하였다125).

한편 설진에 대한 문헌 연구로 《동의수세보원》에 

근거하여 사상체질별 표리 병증과 설진 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여 설진의 체질의학적 활용기반을 마련하였다126).

③ 안면진단

사상의학에서 안면은 용모사기 중 용모에 해당하는 

지표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정확한 

안면진단을 위해서는 안면영상 취득과정의 규격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안면사진 촬영법의 표준작업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촬영된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어서 다양한 

조명 아래에서 일관된 얼굴윤곽선을 추출하도록 개선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27-128). 이후 안면 영상에서 

사상체질별 특징을 도출하고, 도출된 특징을 이용해 

체질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129-130). 이러한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개선된 

알고리즘에 판정불능 분류기를 도입하여 제한된 조건에서 

80%이상의 판정도와 9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준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131-132).

④ 음성진단

음성진단 초기 연구에서는 연령을 제외한 임상정보

(몸무게, BMI, 8부위 체형)와 12개의 MDVP 간에 유

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133). 하지만 이후 음성

정보를 이용한 사상체질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 및 

개선하여 판정확률은 32%로 낮지만 체질진단의 

정확도는 79.4%의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34-135).

⑤ 기타 진단정량화

그 외 수면136), 심정격 자침137), 조위승청탕 사상

처방56)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수면 중 심박변이도가 변하였으나 일정한 

경향은 없었고, 자침과 사상처방 투여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시각자극에 대한 뇌파반응을 체질별로 조사한 연구

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각 체질별로 극대치 차이가 

나타났고 시각자극에 잡음을 넣은 경우 최대치가 나타나는 

영역이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났다138). 

또한 체질진단 지표 중 하나인 피부특징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피부마찰계수를 측정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측정

부위로 3,4지 사이의 중앙지점을 제시하는데 그쳤다139).

(5) 그 외의 연구 

이외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과 사상체질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통계적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140-141). 더불어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분포특성142), end effect143), 그리고 비만병증예측

모델144)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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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찰 및 결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질병 유발 인자의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서양 의학만으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통합의학과 맞춤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오래 전부터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온 체질의학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체질의학에 대한 서양의학의 접근은 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약리반응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시스템 생물학이나 

생리체 이론을 통해 체질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관한 

체질의학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중일 외에도 인도와 영국, 

프랑스의 체질의학 연구자들이 각국의 연구 동향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체질의학이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1997년부터 체질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대 

중반을 넘어서며 그 규모를 점점 늘려가고 있다. 현재는 

체질 현상의 과학적 원리 규명을 위한 다학제 연구와 

체계적인 체질정보은행 구축 및 이를 근거로 한 체질

임상 특성 발굴을 위한 임상연구, 그리고 체질진단 및 

건강수준 측정을 위한 측정기기 및 기타 도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체질의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국내 

체질분야 논문의 44%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생산

하는 등 규모가 방대해지는 것에 비례하여 수행되는 

연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전반적인 사상체질의학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체질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은 주로 시장조사

기업에 의한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1). 

그러나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해 검색어 

constitution이 체질 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사상체질 연구논문의 주요 핵심어로 

체질,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을 내세우는 등 실제 연구 

내용에 대한 동향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정량적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 외 사상체질 

연구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여 약 15년 전의 

현황조사 논문과 임상연구의 방법론적 동향을 조사한 

논문이 있을 뿐이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체질분야 

연구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 체질진단연구본부의 연구 논문 

142편을 그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사상체질의학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23편, 2008년 39편, 2009년 

47편으로 매년 발표논문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0년

에는 14편이 줄어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해외논문 만을 살펴보면 2008년 4편, 2009년 18편, 

2010년 5편으로 전체논문의 증감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9년과 2010년의 국내논문 수는 거의 

동일하며 결국 2010년의 논문발표 부진은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술지에 따른 분석에서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36편, 사상체질의학회지 32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편으로 국내 세 학회지의 논문이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해외 학술지의 논문은 eCAM supplement 

8편, eCAM 4편을 포함해 27편(19%)에 불과해 

eCAM supplement가 비정기적인 사상체질의학 특집

호임을 감안하면 해외 학술지 논문발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체질임상연구를 통한 

사상체질의학 연구논문이 68편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정량화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된 논문이 48편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유전체 연구를 통한 사상체질의학 

논문이 17편, 사상체질의학 현황조사논문이 8편이었고 

그 외 논문이 5편이었다. 이렇게 임상연구와 진단 

정량화에 주제가 집중된 것은 임상 사례를 축적하여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 한의학적 특성과 현대과학에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재현성이 동시에 연구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임상논문을 세분화하면 체질임상특성을 발굴하기 

위한 논문이 25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체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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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논문이 10편이었고 임상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다기관에서 취합하여 체질정보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도 9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체질임상치료기술에 대한 논문도 24편으로 많았으나 

그 중 5편의 안전성 연구와 9편의 약물 자체의 특성연구를 

제외하면 체질의학적 약리와 침법을 연구한 논문은 

각각 5편과 3편에 불과하여 체질진단분야에 비해 

체질치료분야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는 기존에 

객관적 체질진단도구의 부재로 인해 체질별 치료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기기의 개발연구에 있어서는 48편의 논문 중 

절반이상인 25편의 논문이 맥진기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설진, 안면진단, 음성진단 분야에서는 각각 9편, 

6편, 3편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어 

한방진단의 객관화 연구에서 맥진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한의학연구원 체질의학 연구의 주요 

흐름은 체질건강특성을 임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측정도구인 설문지와 맥진, 

설진, 안면진단, 음성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형태이며, 

지속적인 현황조사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체질진단연구그룹(舊 체질의학

연구본부)의 논문 142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한의계 

전체의 사상체질 연구 흐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계 전체의 

사상체질 현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사상체질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한국한의학연구원 체질진단연구그룹은 사상체질 

연구를 위한 기반으로 현재 10,000명 이상의 

임상 정보를 수집하여 체질정보은행을 구축하였다.

2. 체질에 따라 신체 지표를 발굴하였으나 아직 

명확하지 않고, 성격 지표인 외향성과 내향성을 

조사한 결과 소양인과 소음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체질에 따른 건강행위와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생리적, 병리적, 유전적 특성 탐색

하여 체질특성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외에도 직업, 운동, 미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3.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도구로 과학적이고 유의한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체질 약리를 비롯한 

언어, 한열, 허실, 성격 등 다양한 방면의 설문 항목을 

분석하고 개선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지에 의존한 체질 진단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맥, 

설상 및 설태, 안면, 음성 정보에서 체질 진단 지표를 

탐색하고, 나아가 각각의 지표에서 대상의 체질 

건강 수준과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맥진분야로 10대 맥상(부침지삭장단허실대세)을 

판별할 수 있는 맥진기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개발된 체질 진단 도구는 개별적 

적용이 아닌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마지막으로 체질에 따라 다른 발현 양상을 보이는 

STR, CNVs, SNPs 등 유전적인 요소를 탐색하고 

사상체질이 강한 유전력을 가짐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사상체질 진단 및 

임상 특성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를 보였으나 

진단 이후의 체질 의학적인 치료 분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강수준의 측정과 유효 건강행위를 탐색하는 

소극적 치료 연구로 한정되었고 약물이나 침과 같은 

치료기술에 대한 연구는 안전성 확인 혹은 체질과 관련 

없는 약리반응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는 과거 객관적인 

체질 진단 도구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체질 진단 도구가 확보된 이후에는 사상

체질 처방이나 체질 침 등의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함께 수행된다면 사상체질의학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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